
                          

2019 지역협력 문화예술교육 연수 참여자 모집

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
지역사회의 공간을 탐방하며 이슈와 트렌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연
수를 개설합니다. 예비 기획자 대상 ‘지역문화예술교육 말모이 in 부산’ 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창
의적으로 만들어나가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지역협력 문화예술교육 연수 개요
ㅇ과정개요 
 - 과정명 : 지역문화예술교육 말모이 in 부산 
           ※말모이란 '사전[辭典]'을 우리말로 다듬은 새로운 토박이말을 지칭함
 - 일시·장소 : 2019. 5. 9.(목) ~ 5. 10.(금), 총 12시수/ 한성 1918 등, 통학형
 - 교육대상 :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3년 미만 예비 기획자 25명 
             ※대학연계형 문화예술교육사 실습 과목 중 수업시수 인정
 - 주요내용: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키워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토론하며 시각화·문자화 과정을 통해 

지역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. 

ㅇ연수 커리큘럼(안) 

※연수 과정 세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일시 시간 교육주제 주요내용 교육강사

5.9.
(목)

1일차
7H

09:50-10:00 입소식 ㅇ 아르떼 아카데미 소개
ㅇ 교육과정 세부내용안내

교육진흥원,
부산문화예술
교육지원센터

10:00-12:00 2
지역 

문화예술교육의 
키워드 풀이

[강의, 대담]
ㅇ지역문화 속 문화예술교육의 화두와 흐름
을 담은 10개의 키워드(철학적, 개념적)를 
새로운 시각으로 풀이한다.

정민룡
(광주 북구문화의 집 관장)

송교성
(플랜비예술협동조합
지식공유실 실장)

12:00-13:00 점심시간

13:00-14:30 1.5 깡깡이예술마을
탐방

[탐방]
ㅇ깡깡이예술마을 해설 투어 (A, B조)

송교성
(플랜비예술협동조합
지식공유실 실장)

14:30-18:00 3.5 깡깡이예술마을
키워드 채집

[탐방, 발표]
ㅇ깡깡이예술마을을 자신의 속도로 탐방하며 
키워드 미션을 수행한다.

 -깡깡이예술마을 이미지 채집 및 발표

정민룡
(광주 북구문화의 집 관장)

송교성
(플랜비예술협동조합
지식공유실 실장)

5.10.
(금)

2일차
5H

10:00-12:00 2 지역문화예술교육 
주제 만담회

[대담, 토론]
ㅇ지역문화 주제별 문장형 만담으로 문화예
술교육/사회 전반에 관련된 기존의 틀을 깨
며 나만의 개방적 정의를 만들어나간다.

정민룡
(광주 북구문화의 집 관장)

송교성
(플랜비예술협동조합
지식공유실 실장)

12:00-13:00 점심시간

13:00-16:00 3 또따또가 
탐방

[탐방 토론]
ㅇ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탐방, 이미지 
채집, 키워드 풀이 피드백

정민룡
(광주 북구문화의 집 관장)

송교성
(플랜비예술협동조합
지식공유실 실장)

17:00-17:30 퇴소식 부산문화예술
교육지원센터

합계 12

ㅇ정원 :  25명
ㅇ참가비 : 전액무료 (점심제공)

□ 강사소개

□ 참여신청
ㅇ신청기간 :  2019. 4. 10.(수)부터 ~ 4. 26. (금)
ㅇ신청방법 :  부산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참가신청 http://bsarte.bscf.or.kr/
 *접수서류 : 연수 신청서 1부
  ※첨부서류 다운로드, 작성 후 신청 시 제출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
  ※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*참여자선정 : 연수 내용에 적합한 대상 
  -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3년 미만의 예비기획자 및 문화예술교육사 우선선발
ㅇ선정안내 : 2019. 4. 29. (월) 선정된 연수생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.

□ 기타사항
 *연수 준비물 등 세부사항은 최종 연수생에게 연수 시작일 최대 3일전까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□ 문의처
 *부산문화재단·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/ 051-745-7283

정민룡 /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
전남 완주에서 태어났다. 농대를 다니며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었었고, 대학원에
서 영상 인류학을 공부했다. 1997년 개관한 북구문화의집에 2000년에 입사해 
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과 시민문화활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. ‘근린 문
화기획’ 하는 일을 좋아하며, 북구문화의집 공방 프로그램 ‘생각하는 손’, 노작 
중심의 예술교육 ‘바퀴달린학교’ 등을 운영하고 있다. 지역문화, 생활문화 등을 
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.
송교성 /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 실장

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산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, 잘 몰랐다. 대학에서 사회
학을 전공하고 강의와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면서 부산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
다. 사회학 강의 및 <생활기획공간 통> 공간 운영, <부산청년문화수도>, <영도 
깡깡이예술마을> 사업 등을 진행했고, 현재 좋은 동료들과 함께 <플랜비문화예
술협동조합>에서 문화정책의 연구와 컨설팅을 맡고 있다.


